
아미코트 접착제 공장 폭발사고
6월18일 화성공장에서 가스 폭발 … 4명 실종에 8명 부상 입어

6월18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아미코트의 접착제 공장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

났다.

폭발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장모(32), 오모(53)씨 등 4명이 실종되고 김모(39)씨 등 8명이 부상

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

또 폭발 당시 강한 충격으로 건물 1개동

(250㎡)이 완파되고 나머지 3개 건물이 반파

됐으며, 인근에 있는 승용차와 건물 등도 일

부 파손됐다.

폭발과 함께 일어는 불은 사고 20여분만에

진화됐다.

경찰과 소방서는 일단 사고가 공장 안에서

직원들이 접착제와 페인트용 수지를 만들기

위해 용매와 용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인화

성 높은 가스가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폭발 위력이 워낙 커 실종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실종자들을

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서두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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